노사합의마저 무시하는 경기남부마케팅단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난 11월 17일(화) 경기남부마케팅단은 “직원 성과관리 보완”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문서를 해당 소속 지사에 내려 보냈다. “조합원 평가등급 분포비율”을 임의적으로 변경 시행하겠다는 경기남부마케팅단의 행태에 노동조합은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한다.

노사 대표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노사합의사항을 어떤 근거에 의해 지역 마케팅단이 임의로 변경해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평가등급 분포비율”과 관련된 사안은 조합원의 사기는 물론 생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노사합의 사항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시행하겠다는 발상에 노동조합은 묵과할 수 없다. 
이번 행위는 엄중한 노사합의 위반

경기남부마케팅단이 임의적으로 변경해 통지한 조합원 평가등급 분포비율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마케팅단은 이를 헌신짝 버리듯 걷어차버렸고 이로 인해 현장은 지금 아우성으로 들끓고 있으며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노동조합이 강력히 항의하자 경기남부마케팅단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행을 취소한다”는 낯짝 부끄러운 문서를 내놓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 이 무슨 말장난이란 말인가? 노사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문서를 내려보내 놓고 이제 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 경기남부마케팅단의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남부마케팅단이 저지른 이번 사태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현장을 극심한 혼란 속에 몰아넣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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